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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문자 요구사항 분석

이 현 지a)‡, 변 윤 관a), 장 석 진a), 최 성 종a)

Requirement Analysis of Korean Public Alert Service using News Data

Hyunji Leea)‡, Yoonkwan Byuna), Sekchin Changa), and Seong Jong Choia)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뉴스 데이터를 이용해 재난문자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2005년 5월 15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의 ‘재난문자’의 주제어가 포함된 뉴스를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방법은 내
용분석을 사용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난문자 수신 문제점은 경보음, 내용, 기준, 빈도, 속도, 수신범위, 시간, 언어 등에 대한
것으로 범주화되었다. 재난문자 미수신 문제점은 권한, 단말기, 발송기준, 통신, 기타 등에 대한 것으로 범주화되었다. 재난문자 문제점
에 대한 뉴스 게재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2~3년간 미수신 문제점에 대한 뉴스는 줄어드는 반면에 수신 문제점에 대한 뉴스는 많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문자에 대한 국민의 개선 요구가 수신 부분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내용, 빈도, 수신범위 문제
에 대한 사회적 해결 요구가 급증한 상황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current issues on the KPAS(Korean Public Alert Service) by News analysis. News articles, 
from May 15, 2005 to April 30, 2020, were collected with the key word of ‘KPAS’ through the News Big-Data System provided 
by the Korea Press Foundation. The results of the content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issues on alert presentation were 
categorized by alarm sound, message content, alert level, transmission frequency, delay, reception range, time of alert, and 
language. Issues on inability to receive KPAS messages were categorized into authority, mobile, sending standard, mobile 
communication infra, etc. For the last two to three years, news on the inability issues had decreased, while news on the 
presentation issues had increased. This tells us that the public demand for improvement in the KPAS lies in the presentation 
issues. The demand for societal resolutions to the presentation issues especially on message content, transmission frequency, and 
reception range has so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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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

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 그 노력에는 국민에게 재난정보

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는 다양한 미디

어를 활용해 이를 실현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8조의2 ③에서는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

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사업자, 디지털광고물 관리자 등과 같이 국가가 요청

할 수 있는 미디어를 명시하고 있다[2]. 그리고 제38조의2 
⑤를 통해서 미디어가 국가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

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2].
국가가 요청할 수 있는 재난미디어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만한 것이 재난문자(Cell Broadcasting Service: CBS)이다. 
그 이유는 국내 휴대폰 보유율과 관련이 있다. 2019년 기준

으로 약 96.5%가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이 중 LTE-A(Long Term Evolution-Advanced) 스마트

폰이 61.4%, LTE 스마트폰이 25.4%, 3G폰이 5.9%, 3G 스
마트폰이 2.8%이었다[3]. 재난정보의 접근성 측면에서 재난

문자는 다른 미디어보다 효율적 수단일 수 있다. 그리고 스

마트폰(63.0%)은 일상생활에서 TV(32.3%), PC/노트북

(3.1%), 라디오(0.4%) 등 다른 미디어보다 높은 수준으로

필수 미디어로 인식되고 있었고, 재난 상황에서도 스마트

폰(65.9%)을 다른 미디어보다 높은 수준으로 필수 미디어

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즉, 국민은 휴대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다른 미디어보다 중요한 미디어로 인식하고 있

다.
재난문자는 2005년에 도입되었는데, 초기 모습이 현재까

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발령권한, 발령시간 등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재난문자는 초

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재난문자의 변화는 현

재진행형이다. 특히, 5G는 기존에 구현하지 못했던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고, 이는 재난

문자에도 해당하는 사항이다. 이에, 5G 기반 재난문자 서비

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재난문자 고도화를 위해서는 먼저 재난문자의 개선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개선 요구사항

은 기존 재난문자가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분석 대상자로는 재난문자와 관계

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

난문자의 최종 사용자/수신자인 일반 국민에게 초점을 맞

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재난문자의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난문자의 대중적 이용은 뉴스에 좋은 소재로 작용한

다. 그리고 뉴스는 재난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 뉴스는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재난문자의

문제점을 직·간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서 대국민 재난문자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재난문자의 문제점을 뉴스

이슈 기반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재난문자 관련 뉴스 데

이터를 기반으로 재난문자 문제점 범주화와 재난문자 문제

점 관련 뉴스 게재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재난문자에 대한 국민적 요구사항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문헌검토에서는 ‘재

난문자 운영 관련 법령 및 기술표준’과 ‘재난미디어와 요구

사항’에 대해 서술한다. 3장 연구방법에서는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4장에서는 연구결과인 ‘재난

문자의 문제점 범주화’와 ‘각 범주에 대한 뉴스 게재 추이’
에 대해 서술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 및 함의

를 서술한다.

Ⅱ. 문헌검토

1. 재난문자 운영 관련 법령 및 기술표준

재난문자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재난문자 기준 및 운

영규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송출시스템 운영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한다[5]. 하지만 송출 권한은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가질 수 있다. 시·도지사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가 이뤄진 재난만 사

용 기관에서 직접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5]. 다만 지진, 지
진해일, 화산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재난문자 송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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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직접 한다[5]. 기상청은 재난문자 기준 및 운영규정

도 별도로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6]. 
재난문자는 야간(21:00~익일 06:00)에도 송출할 수 있는

데, 한파·강풍·풍랑·건조·폭염·황사·미세먼지는 불가능하

다[5]. 재난은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 긴급, 안전안내로

분류하여 송출하는데, 알림 소리와 차단 여부가 다르다[표
1, 표 2 참조]. 
재난문자와 관련한 국내 표준은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 및 메시지 형식(TTAK.KO-06.0263/R4)과
대국민 경보 서비스를 위한 5G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

령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TTAK.KO-06.0514)에 대한 것

이 있다[7][8]. 첫번째표준은 이동통신망에서 휴대전화 단말

기가 재난문자 수신과 표출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이 표준은 국내 4G가 상용화되면서 이망에서 재난문

자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였고, 현재는 5G 망을 포함하기

위해 표준 제목과 내용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단말기

에서의 재난문자 수신/표출을 위한 일반적 요구사항과 기

지국-단말기 간의메시지 형식 및 운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표준은 추후 구축 계획인 통합경보시스템 환경에

서 5G 이동통신망으로 재난경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

신사와 정부 시스템 간의 게이트웨이 시스템 요구사항과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통합

경보 게이트웨이 요구사항, 이동통신사 경보 게이트웨이

요구사항, 경보메시지프로토콜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정

의하는 요구사항은 첫 번째 표준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일

부를 포함하지만 보다 시스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2. 재난미디어와 요구사항

재난미디어는 일반미디어와 다른 성격을 가진다. 왜냐하

면 재난미디어는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난미디어는 역할

수행을 위해서 일반미디어와 다른 내용 및 기술 조건을 요

구할 수 있다. 미디어 이용을 통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

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양한 재난미디어 개발 및

발전을 촉진시켰다. 이에, 기존 대비 향상된 재난미디어를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요구사항 분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었다.
우선, 재난미디어의 이용 시나리오를 통한 요구사항 분

석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인찬 등[9]은 지상파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재난경보방송 수

신기 이용 시나리오 구현을 위해서 수신기 동작을 재난메

시지 수신, 재난 메시지 분석, 유효 재난 지역 판별, 중복
메시지 처리, 재난정보 알림으로 구분하였고, 각 단계에서

의 동작에 필요한 총 34개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도출하였

다. 이는 지상파 DMB를 이용한 재난경보방송이 원활하게

disaster classification disaster type sound block sender
extreme Air-Attack, Watch, CBRN, Expired more than 60dB impossibility
severe terror, radiation leak more than 40dB possibility
safety alerts other than extreme and severe  similar to SMS settings possibility

표 1. 재난의 경중에 따른 재난문자 송출[5]
Table 1. Send disaster text by the seriousness of the disaster(non-earthquake) 

disaster classification disaster type sound block sender
extreme more than magnitude 6.0 more than 60dB impossibility

severe
․more than magnitude(inland) 3.5~less than 6.0
․more than magnitude(coast) 4.0∼less than 6.0
․High surf warning/surge warning(earthquake)

more than 40dB possibility

safety ․more than magnitude(inland) 3.0~less than 3.5
․more than magnitude(coast) 3.5∼less than 4.0 similar to SMS settings possibility

표 2. 지진의 경중에 따른 재난문자 송출[6] 
Table 2. Send disaster text by the seriousness of the disaster(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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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기술관점에

서 분석한 것이다. 나아가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

는 재난경보전달 시스템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상

파 DMB 재난경보방송 내비게이터형 수신기가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이 수신기에 필요한 기능적 요구사항을 지상

파 DMB 재난경보방송 기본 수신기와 비교하여 제시하기

도 하였다[10]. 이들은 유효 재난 지역 판별 단계와 재난정

보 알림 단계가 기본 수신기와 가장 차별화되는 단계라고

언급하면서 지역 판별 단계에서는 내비게이터를 이용하

여 현재 지역, 출발지, 도착지, 경로상의 지역 등의 정보를

추가로 얻을 수 있고, 재난정보 알림 단계에서는 TTS 
(Text to Speech) 기능을 반드시 내장하여 모든 메시지 표

현에 있어서 음성 또는 소리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10]. 안소영 등[11]은 RSS(Rich Site Summary)를 활용

한 인터넷 기반의 수신자 맞춤형 재난경보 전달시스템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활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도출한

요구사항을 기술하였다. 이들은 기존에 운영 중인 재난문

자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자동재난경보 시스

템이 가지는 콘텐츠의 제한, 수신 기기의 제한, 단방향 서

비스라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RSS를 활용한 인터넷

기반의 수신자 맞춤형 재난경보 전달시스템을 제안하였

다[11]. 
재난미디어의 최종 수신자는 국민이다. 따라서 재난미디

어의 문제점 및 해결방향등은 국민 입장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앞선 연구들과 같이 대부분 재난미디

어의 요구사항 연구들은 최종 수신자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 한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요구사항 분석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이현지[12]는 일반 이용자 인터뷰를 실시

하여 주로 이용하는 재난미디어가 휴대폰이지만 이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과 공공미디어를 통한 재난 알림 확

대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인터뷰 대상자 수가 소

수(8명)이고, 연령대의 성별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한

계점이 있다. 변윤관 등[13]은 재난취약계층에서 경보 수신

공백, 맞춤형 서비스 부족, 단독대응 불가 등과 같은 공통

적 재난 경보취약성을 가지기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는 단말기에 이동통신 수신 모듈과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3.0 수신 모듈 모두 탑재, 
ATSC 3.0 방송망을 통한 재난약자 유형에 맞춘복수의메

시지 전송, 단말기의 수신자 프로파일 설정에 의한메시지

표출, 기존의 AEAT(Advanced Emergency Information 
Table)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

용한 재난취약계층의 요구사항 도출 방법 중 하나가 재난

경보의 최종 수신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 인터뷰이다. 하지

만 인터뷰가 일부 사용되었을 뿐 주된 요구사항 도출 방법

이 아니다. 그리고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범위

를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점도 있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카인즈(BIGKinds)를 통해 뉴스를 수집하였다. 
빅카인즈는 중앙지 11개, 경제지 8개, 지역종합지 28개, 방
송사 5개, 전문지 2개 등 총 54개 언론사의 뉴스를 축적해

놓고 있다. 

2. 분석방법

분석 기간은 2005년 5월 15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검색어는 재난문자로 설정하였다. 
검색결과(3,706건) 중 해당 서비스가 제외한 중복과 인사, 
부고, 동정, 포토 등의 내용을 담은 뉴스(155건) 제외하고

총 3,551건의 뉴스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1)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분석순

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약 300건의 뉴스를 샘플로 해서

재난문자의 문제점에 대한 범주 기준을 설정하였다. 다음

으로, 3,551건의 뉴스를 대상으로 각 뉴스가 지적하고 있는

재난문자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1) 내용분석은 메시지에 표명된 내용을 객관적, 체계적 그리고 계량적으로 기술하는 연구방법이다[14]. 내용분석은 설문 및 실험과 같은 계량적 분석방법이
지만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나 상징 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5]. 본 연구는 재난문자관련 뉴스 내 메시지에서 재난문자의
문제점 지적을 위해 사용한 용어 혹은 문구 등이 주요 연구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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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 문제점 출현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출현 시는 ‘1’로
출현하지 않았을 시는 ‘0’으로 코딩하였다. 이때, 한 뉴스

내에는 한 가지 문제점(예를 들어, ‘기준’ 문제 지적)만 출

현할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예를들어, ‘수신범위’, 
‘단말기’, ‘통신’ 등의 문제동시 지적)이 출현할 수도 있다. 
내용분석 중 추가로 발견한 중복뉴스와 함께, 단순히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는 것과 재난문자의 문제점과 관련 없는

내용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기술, 정책적 해결, 홍보성 내용

등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에 반영된 뉴

스는 총 918건이다([표 3]참조). 

year amount year amount

2005(5.15.~) 0 2013 2

2006 0 2014 10

2007 5 2015 50

2008 1 2016 325

2009 0 2017 150

2010 1 2018 196

2011 10 2019 108

2012 5 2020(~.4.30) 55

표 3. 뉴스 건수
Table 3. Amount of news 

Ⅳ. 연구결과

1. 재난문자의 문제점 범주화

재난문자의 문제점 관련 뉴스는 재난문자 수신 문제점, 
재난문자 미수신 문제점 그리고 기타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재난문자 수신 문제점은 경보음, 내용, 기준, 빈도, 

속도, 수신범위, 시간, 언어 등에 대한 것으로총 804건이었

다([표 4] 참조).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보음’은 경보

음 크기가 크다는 내용이 포함된 뉴스이다. ‘내용’은 사회

적 거리두기 강조 등과 같은 일상적 내용, 유사한 내용이

동시에 수신되는 내용 중복, 축제취소 등과 같은 재난 무관

내용,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면서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지않는 등과 같은 내용불명확, 오보혹은 오타 등과

같은 내용 표기 오류의 내용이 포함된 뉴스이다. ‘기준’은
경미한 재난에 대해 수신하는 것, ‘빈도’는 자주 수신하는

것, ‘속도’는빠르지 못한 것, ‘수신범위’는 현 위치에 맞지

않는 지역의 문자도 수신하는 것, ‘시간’은 새벽에 수신하

는 것, ‘언어’는 한국어로만 보내 외국인이 이해하지 못한

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뉴스이다. 
다음으로, 재난문자 미수신 문제점은 권한, 단말기, 발송

classification
1st Class authority mobile sending 

standard
mobile communication 

infra
etc

2nd Class restriction 
of authority technology non

-acceptance substandard disruption shadow 
area etc

number 75 111 16 88 37 5 72

표 5. 재난문자 미수신으로 인한 문제점
Table 5. Issues on inability to receive alert

classification
1st Class alarm sound message content

2nd Class sound size daily overlapped non-disaster unclear notation error

number 27 63 25 20 46 25

classification
1st Class alert level transmission 

frequency delay reception range time of alert language

2nd Class over-sending amount fast Outside the 
living area reception time Korean limited

number 7 76 458 37 11 9

표 4. 재난문자 수신으로 인한 문제점
Table 4. Issues on aler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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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통신, 기타 등에 대한 것으로 총 404건이었다([표 5] 
참조).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권한’은 특정 기관이 발송

권한이 없어서 보내지 못했다는 것, ‘단말기’는 2G, 3G, 4G
의 전부혹은 일부 기기에서받지 못한다는 것, ‘발송기준’
은 미소지진도 진동을느낄수 있으면 보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뉴스이다. ‘통신’은 통신망파괴 및폭

주, 지하 공간 등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고, ‘기타’는 발생

요인의 기재 없이 단지 수신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뉴스이다. 
이 외에도 직원교육미비, 시스템 오류, 규정 미비, 글자

수 제한, 장애인 접근성 부족등에 대한 것이 있었다(총 73
건). 

2. 재난문자 수신 문제점 관련 뉴스 게재 추이

재난문자 수신 문제점에 관한 뉴스 게재 추이를 살펴보

았다. 우선, ‘경보음’에 대한 문제는 2014년부터 뉴스에 언

급되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게재는 2016년에 0
건이었지만 2019년과 2020년(1~4월)은 각 7건이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경보음 관련 뉴스 게재 추이
Fig. 1. Annual published article(alarm sound)

다음으로, ‘내용’에 대한 문제는 2007년부터 뉴스에 게재

되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게재 추이는 2017년부

터 지속적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내용불명확

(21건)’과 ‘내용 표기 오류(12건)’가 2016년에, ‘재난 무관

내용(13건)’이 2019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용 중복’과 ‘일상적인 내용’
은 2018년 이후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
조].

그림 2. 내용 관련 뉴스 게재 추이
Fig. 2. Annual published article(message content)

‘기준’에 대한 문제는 2016년부터 뉴스에 게재되기 시작

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게재 추이는 전반적으로 적은 수

치를 보였다. 2018년과 2019년의 각 3건이 가장 높은건수

를 보였고, 2020년(1~4월)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그림 3. 기준 관련 뉴스 게재 추이
Fig. 3. Annual published article(aler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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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에 대한 문제는 2014년부터 뉴스에 게재되기 시작

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게재 추이는 2016년 이후지속적

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1~4월)
의건수가 2019년 대비 약 2.73배증가하는 급격한 성장세

를 보였다[그림 4 참조].

그림 4. 빈도 관련 뉴스 게재 추이
Fig. 4. Annual published article(transmission frequency)

‘속도’에 대한 문제는 2007년부터 뉴스에 게재되기 시작

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게재는 2016년과 2018년도에 급

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해당 연도에서

의 급증 이유는 지진과 관련이 있다. 2016년에는 244건 중

223건인 약 91%가, 2018년에는 105건 중 90건인 약 86%
가 지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속도는 재난 유형 중 지진

에서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속도 관련 뉴스 게재 추이
Fig. 5. Annual published article(delay)

‘수신범위’에 대한 문제는 2017년부터 뉴스에 게재되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게재 추이는 2020년에 급격

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1~4월)의건수가 2019년 대비

약 5.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그림 6. 수신범위 관련 뉴스 게재 추이
Fig. 6. Annual published article(reception range)

‘시간’에 대한 문제는 2013년부터 뉴스에 게재되기 시작

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게재는 2018년에만 6건으로 가

장 많았고 그 외는 0~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참조].

그림 7. 시간 관련 뉴스 게재 추이
Fig. 7. Annual published article(time of alert)

마지막으로, ‘언어’에 대한 문제는 2014년부터 뉴스에 게

재되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게재는 2020년(1~4
월)에만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는 0~1건인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8 참조]. 특히, ‘언어’는 대상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는 광고 수익등을 위해서

구독 및 시청자를 많이 이끌 수 있는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재난문자 상의 외국어 제공은 다수의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슈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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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언어 관련 뉴스 게재 추이
Fig. 8. Annual published article(language)

3. 재난문자 미수신 문제점 관련 뉴스 게재 추이

재난문자 미수신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권한’, ‘단말기’, 
‘발송기준’, ‘통신장애’ 등에 대한 뉴스 게재 추이는 아래

[그림 9]와 같다. ‘권한’과 ‘발송기준’은 2016년부터, ‘단말

기’는 2010년부터, ‘통신’은 2015년부터 뉴스에 게재되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게재 추이는 ‘권한(44건)’과
‘단말기(39건)’가 2017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이

후에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였다. ‘발송기준’은 2016년에 52
건, ‘통신장애’는 2018년에 16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

이다가 이후에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였다.  

그림 9. 재난문자 미수신 문제점 관련 뉴스 게재 추이
Fig. 9. Annual published article(Issues on inability to receive alert)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재난문자의 문제점을 뉴스 이슈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재난문자의 문제점 관련 뉴스는 재난문

자 수신 문제점, 재난문자 미수신 문제점으로 구분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재난문자 수신 문제점은 ‘경보음’, ‘내용’, 
‘기준’, ‘빈도’, ‘속도’, ‘수신범위’, ‘시간’, ‘언어’로, 재난문

자 미수신 문제점은 ‘권한’, ‘단말기’, ‘발송기준’, ‘통신’, 
‘기타’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이 중 ‘경보음’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맞지않을 수 있다. 재난문자는 각종 재난을

공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재난문자는 국민에게 재난정보가왔다는 것을 지각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떤재난이 일어났고, 어떠한 위험이

있으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인지, 이해 및

행동등은 재난문자가왔다는 것을 알고 난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보음’은 위급재난을 제외하고

긴급재난과 안전안내의 수신 거부가 가능하다. 단, 아이폰

등 외산 휴대폰은 TTA(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국내 표준이 아닌 3GPP(The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국제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안전안내

를긴급재난으로 인지하여 재난문자메시지 제목에긴급재

난으로 표시하고 40dB 이상의 알림소리를 제공한다. 이는

‘경보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문제점은 최근에 일부 해결이 되었다. 애플이 국

내 사용자의 민원을받아들여긴급재난과 안전안내를 구분

하여 수신할 수 있도록 아이폰의 설정을 바꾸었다. 
다음으로, 재난문자 수신 및 미수신 문제점에 대한 뉴스

는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다양한 주제로 활발하게 논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3년을 보면, 미수신은 줄어드

는 반면에 수신 관련 문제 제기는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내용’, ‘빈도’, ‘수신범위’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

요구가 급증한 상황이다. 문제 간에 연결점이 있는 것도확

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빈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한 기관이 관련 내용을 여러 메시지로 나누어

보내는 것도 있지만 비슷한 내용을 다양한 기관에서 보내

기 때문일 수 있다. 더불어, 수신범위로 인해 여러 지역의

재난문자를 수신해서 많이받는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 한
편, 송출권한의 확대, 지진 발송기준 확대, 재난문자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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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휴대폰 무상 교체, 앱개발 등을 통해서 일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뉴스를 통하여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재난문자

의 문제점을 파악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는 재난문자 요

구사항 분석을 위한 유용한 근거 자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결과만으로 문제점의 경중, 불만족 이유, 해결 방향성

등 국민적 요구를 자세히 파악하기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
리고 내용분석은 분석자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확

인 작업을 가지기는 하였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범주화에

넣지 못한 뉴스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연

구방법을 이용, 구체적인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가 필요하

다. 이때, 대국민 설문조사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뉴스 분석결과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을 체

계적으로 구축 및 설계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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